
1. 문제제기

최근까지 우리는 흔히 여성들이 자녀를 적게낳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예전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들어왔다. 경제학자

들은 제한된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여성은 임금

노동과 출산·양육간에선택을하는것으로 파악하였으

며, 이것은 개인들을 분석단위로 하는 경험적인 연구들

에서지지되었다(Becker 1965; Schultz 1974)1). 그렇다

면 출산을장려하는정책은여성의경제활동참가에악영

향을 미치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은 출산

율의하락을 초래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인가? 어떤방

식의정책을 하느냐에따라서 그럴수도있고그렇지않

을 수도있다는것이필자의생각이다.

최근의 통계지표들은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스페인, 이

탈리아, 일본 등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

적으로 낮은 국가들이 출산율도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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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적으로부과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출산(재생산)이라는여성의고유역할은경제활동의영역에

서 오히려 불이익으로귀결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우리나라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은 OECD 국가중에서 가장낮은그룹에속하며, 비정규직의비율은높고전

문직과 관리직의비율은 낮으며, 평균임금면에서도남성과의차이를 좁혀가지못

하고있는현실이다. 이러한현실을 초래하는문제의핵심에는여성이 일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양육의 책임이 존재한다. 가부장적의식의 온존 속에서 가정과 사

회 전반에서성역할의분리가 뿌리깊게자리하고있고, 이는주요직책에서여성

배제와 경력단절등을 매개로하여노동시장과경제적 성취의 전 영역에서 여성의

열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양육의 문제를 사적인 일로 치부하여 개별 가정에

서 알아서 할 일로 방치하는 것은 곧 여성에게 전적으로 그 일이 맡겨지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활동을추구하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에 들어서

지 못하게되는것을의미한다.

양육책임의 개인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성불평등은 저출산과 여성의 낮은 경제

활동참가를동시적으로초래한다. 노동시장불평등이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부정

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에대해서는따로설명이필요없을것이다. 노동시장불평

등이출산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데는고학력의전문직과관리직여성과그

밖에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노무등의 영역에서 약간 다른 이유에서지만

둘 다 출산을 연기할 중요한 메커니즘이작동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전문직과

관리직여성의경우는안정적인지위에도달할때까지출산을연기하는경향이발

생할것이다. 단순직의경우는 대체로출산이후직장생활을계속하기어렵다는현

실적 문제때문에 가능한 한 출산을 미루면서직장생활을 하고출산과 함께 퇴직

하였다가 자녀양육기를 지내고 나서 다시 노동시장에 저임금 단순직으로 재진입

하는생애과정이보편적일것이다. 이글은저출산이라는사회적 현상의 원인에는

양육책임의 개인화라는 현실과 함께 노동시장 불평등이라는 현실도 중요하게 작

용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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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한편 노르딕국가들과 미국 등의 국가는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을 동시에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국가에서는 여성

의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대체관계에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이

두 변수가 대체관계에 있지않다는 것이다. ‘일’과‘자녀’둘중에 하나를 선택해

야하는사회에서는높은출산율과경제활동참가율을기대할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출산율은 둘

다 우리나라보다 높다. 즉, 다른 선진국들이 자국의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활동과

출산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가는 동안, 우리나라 여성은

아직도‘일이냐자녀냐’하는문제로 고통 받고있다. 사실여성의 소득활동참여

는 대부분의 사회계층에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여성들은 양육과 직장생활의 두 가지 짐을 지고‘자녀에게충실한 엄마’와‘책임

을 다하는 직업여성’사이에서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선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

동참가율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저출산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의

안정적인재생산을위협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일과자녀중에서한 가지

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과 자녀 중

에서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은 양육책임이사회화되어 있지못하고 개인(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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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여성의경제활동수준별출산율



자녀수의조절을경험하지않고안정된생활을하고있는것으로볼 수 있다.

조사대상여성들이출산당시우려되는점이없이출산휴가를이용한 경우는 전

체의 26%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74%는 여러 가지 우려를 했었다고 응답하였는

데, 그 중에는 휴가이후 이전 업무로 복귀가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감이나 승진상

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경력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을드러내는것이다.

출산양육을책임진 여성들이직장에서어떤어려움을겪고있는지, 달리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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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다음과같이크게두 부분으로구성된다. 2절에서저출산과여성의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일과 자녀양육 간의 선택이라는 갈등상황이 빚어낸 동시적인

현상이라는점을 보여주고출산으로인해 노동시장에서겪게 되는불이익이출산

을 연기하게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2003년에여성민우회가조사한자

료를 통해서 보여준다. 3절에서는선진국 비교자료를 가지고, 양육의사회화 수준

과 함께 노동시장불평등이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드러내고자

한다.

2. 양육과경제활동을동시에수행하는여성들의출산조절경험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노동자는 일과 양육이라는 갈등적 상황에서 어떤 선

택을하고있는가? 이질문에 답하기위하여 여성민우회가2003년에조사한자료

를 사용하여 살펴본다. 이 자료는 초등학생 연령 이하의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생

활을병행하는기혼남녀를대상으로조사되었다(장지연외, 2003)2).

임신출산으로인해직장생활의중단을 고려한 적이있는지와직장생활을더 잘

하기위해서자녀수를조절한경험이있는지에대한응답을교차하면<표 1>과 같

은 4개의집단을이념형적으로구분할 수 있다. 조사대상이된 여성응답자를이러

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얻은 분포는 <표 2>와 같다. 먼저 직장중단도 고려한 적이

있고자녀수도 조절한경우는 직장과 자녀사이에서 매우심한 갈등을 해온여성

들로정의할수 있는데, 이런경우만하더라도전체여성응답자의약 30% 정도가

되었다. 직장중단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자녀수나 출산시기를 조정한 여성도

17.8%로 나타났다. 단지전체기혼유자녀여성근로자의1/4만이 직장의 중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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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저출산과낮은경제활동참가율을설명하는주요변수들간의관계

저 출 산

여성의 낮은 경활

양육책임의 개인화(여성)

노동시장 불평등

2) 장지연, 부가청,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노동자의일과 자녀양육」, 『여성연구』, 통권 65호, 여

성개발원, 2003.

표 1. 양육과직장생활을병행하는여성의숨겨진선택: 이념형적구분

자녀수·시기조절 yes

no

yes

갈등형

자녀중시형

no

경력중시형

안정형

직장중단고려

표 2. 양육과직장생활을병행하는여성의숨겨진선택: 응답자의분포

(단위; 명, %)

자녀수·시기조절
yes

no

전체

yes

29.5

27.6

57.1

no

17.8

25.1

42.9

전체

47.3

52.7

100

직장중단고려

표3. 출산휴가이용시우려되었던점

(단위; 명. %)

회사의퇴직권유

휴가후이전업무를계속할 수 있을지여부

휴가기간동안임금을받을수 없을까봐불안

승진의불이익

업무능력이떨어질까두려움

우려되는점 없음

전 체

1순위

44(6.5)

145(21.5)

16(2.4)

119(17.6)

175(25.9)

177(26.2)

676(100)

2순위

8(2.1)

59(15.4)

20(5.2)

77(20.1)

171(44.5)

49(12.8)

384(100)



서 공통적으로해당변수들을입수할 수 있는 18개국으로선정하였다. 주요변수의

정의는 <표5>와같다.

1994년 시점에서볼 때 출산율이높은상위5개국은 뉴질랜드, 미국, 스웨덴, 노

르웨이, 호주의순이었다. 그뒤를 덴마크와핀란드가 뒤쫓고 있어서, 출산율이높

은 국가는 크게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노르딕 국가들과 영어권의

신대륙 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출산율이 낮은 하위 5개국은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일본, 오스트리아의순으로나타났다.

한 국가의 출산율수준과 노동시장의 성평등수준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

라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가설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성평등수준 뿐 아니라

보육지원정책도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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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직장과양육을 양립하는것이 여성노동자들에게얼마나 힘든일인지를보여주

는 지표들은 매우 많다. 기혼유자녀여성이경험하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대하여

4점 척도로측정하였다. <표 4>에서 전적으로동의하는경우와동의하는편이라는

의견을 합쳐서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비율을 살펴보면, 자녀를둔 기혼여성은 취

업기회가 제한된다는 명제에 대하여 여성 82.8%, 남성 75.6%가 동의하였다. 연

수·교육·훈련 기회에 있어서의 제한이 존재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도 여성

68.9%, 남성63.5%가이를인정하였다. 배치상의차별에대해서는여성60.5%, 남

성 51.5%가 인정하였다. 승진상의 불이익이나 직접적인 임금차별도 존재한다는

의견이여성의 약 50% 내외에서나타났다. 이러한통계지표들은우리나라에서여

성들이 왜 출산과 경제활동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노동시장

불평등의측면에서드러내준다.

3. 출산율과노동시장기회구조의관련성에관한국가간비교

한 사회가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노동시장의 기회구조와 양육의 책임을 사회화

하는정도에 따라서 출산율이 달라진다는가설은 한 사회에 속한 개인들 간의편

차를살피는 방식으로는논증할 수 없으므로국가간의 비교연구를통해서 타당성

을 살펴보고자한다.3) 이 자료는 1994년 시점에서구성되었으며OECD 국가중에

5 0 보건복지포럼 (2005. 4.)

표 4. 기혼여성이경험하는노동시장불평등에대한동의정도

(단위; 명, %)

취업기회제한

교육·훈련기회제한

장래성이적은쪽 배치

승진상불이익

임금차별

전 체

402(75.6)

337(63.5)

273(51.5)

225(43.0)

199(37.6)

530(100)

666(82.8)

554(68.9)

484(60.5)

413(52.2)

361(45.2)

799(100)

1,068(80.0)

891(67.7)

757(57.0)

638(48.6)

560(42.2)

1,329(100)

남성 여성 전체

3) 분석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출처에서 나온 것이다. 우선“C o m p a r a t i v e

Welfare States Data Set(CWS)”은 Evelyne Huber, Charles Ragin, John D.

Steohens가 노스웨스턴 대학과 노스 케롤라이나 대학의 지원으로 OECD와 ILO자료를 재

구성한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사회부문 재정지출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며, 노동시

3) 장 관련 지표와 인구학적인 지표를 보완적으로 제공한다. 1960년부터 1994년까지 약 35년

간의 19개국의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둘째, OECD의“1980~1998 20years of Social

Expenditure(SOCX)”데이터는 1980년부터 1998년까지 25개국의 공적사회비용과 필수적

사적사회비용을 13가지 사회정책 영역으로 나누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을 위해서 가

족서비스영역,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영역, 실업관련 영역을 1980년부터 1994년까지 19개국

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셋째, “Comparative Family Benefits Database, Version 2(CFBD)”

는 캐나다 캘거리대학의 Gouthier교수가 OECD와 개별 국가자료를 재구성한 것으로, 1970

년부터 2000년까지 OECD 22개국의 가족수당의 내용을 구성하는 현금수당, 자녀수에 따른

세금공제에 관한 내용 및 인구학적 변수와 경제학적 변수를 포함하는 데이터이다. 

표5. 지표의정의

변수명

모성휴가기간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비

여성비

여성시간제근로

비율

정의및 조작

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을합한기간(단위:주)

가족관련 수당 중에서 모성휴가수당을제외한

나머지, 주로아동수당의비중이큼;

전체G D P에서차지하는비율( % )

공보육체계에지출되는비용;

전체G D P에서차지하는비율( % )

제조업에서의시간당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 (여성임금/남성임금) X100

취업자중 여성의비율( % ) ,

(여성취업자/전체취업자)×100

여성취업자중 시간제근로자의비율( % ) ,

(시간제근로자/전체여성취업자)×100

C F B D

S O C X

S O C X

C F B D

C W S

C W S

I L O

O E C D ,

Labor Force Statistics

O E C D ,

Labor Force Statistics

출처 원자료출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출산율과 정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중에서 가족수당 지출이 적은 나라는 출산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당

(또는 아동수당)은출산율을 높이거나 아동빈곤의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좋은 제

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높이거나 노동시장 불평등

을 해소하는데는오히려 장애가 되는제도이다. 출산율을제고하는것이다른모

든 정책목표에우선하는 것이아닌이상 가족수당의도입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야 할 것으로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가설과는 달리 출산 및 육아휴가 기간은 출산율과

분명한 상관관계를보이지않는다. 이것은미국이나호주, 뉴질랜드등이출산휴가

기간을매우짧게설계한국가로서영유아기보육을휴가제도를통해서부모의직

접보육을 지원하는 제도를 갖고 있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다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설명은, 출산·육아휴가기간 자체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휴가기간이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시장

의 기회구조는여성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결국장기간의 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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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과 정책방향 ( 5 )

다. <표 6>과 <표 7>은 출산율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지원정책과

노동시장지표에 대하여 각 국가의 순위를 제시한 것이다. 색칠한국가는 각각 출

산율 하위 5개국과 상위 5개국이다. 이 표를 통해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혹은

낮은 국가는) 보육지원정책과노동시장의 성평등이 어떤수준에 있는지개략적으

로 살펴볼수 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확실히출산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보육서비스지출상위4개국인 덴

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출산율 상위7개국에 속하는국가이다. 일반적으

로 알려진바와는달리GDP대비지출비율로볼 때 미국과호주, 뉴질랜드의보육

서비스지출은중위수준에는드는것으로나타났고, 이탈이아와일본, 오스트리아

등 출산율 하위국가의 보육서비스지출비율은최하위수준이었다. 독일은보육비

지출을 많이하고도 출산율을높이지 못하는 예외적인국가이지만, 이를제외하면

보육비지출과출산율의관련성은분명한것으로보인다.

미국이라는 예외적인 국가를 제외하면,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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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출산율하위5개국의보육지원정책및노동시장불평등수준

순번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가족수당

룩셈부르크

네 덜 란 드

뉴 질 랜 드

벨 기 에

프 랑 스

호 주

핀 란 드

영 국

노 르 웨 이

스 웨 덴

스 위 스

덴 마 크

독 일

캐 나 다

이 탈 리 아

미 국

일 본

오스트리아

덴 마 크

스 웨 덴

핀 란 드

노 르 웨 이

독 일

룩셈부르크

네 덜 란 드

호 주

스 위 스

벨 기 에

뉴 질 랜 드

미 국

프 랑 스

영 국

캐 나 다

이 탈 리 아

일 본

오스트리아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오스트리아

스 웨 덴

덴 마 크

네 덜 란 드

벨 기 에

노 르 웨 이

일 본

뉴 질 랜 드

호 주

이 탈 리 아

캐 나 다

영 국

룩셈부르크

미 국

스 위 스

스 웨 덴

핀 란 드

덴 마 크

미 국

노 르 웨 이

캐 나 다

프 랑 스

뉴 질 랜 드

영 국

벨 기 에

오스트리아

독 일

호 주

네 덜 란 드

스 위 스

일 본

이 탈 리 아

룩셈부르크

스 웨 덴

노 르 웨 이

호 주

덴 마 크

이 탈 리 아

미 국

프 랑 스

핀 란 드

뉴 질 랜 드

네 덜 란 드

벨 기 에

독 일

오스트리아

영 국

스 위 스

룩셈부르크

캐 나 다

일 본

네 덜 란 드

스 위 스

영 국

호 주

노 르 웨 이

뉴 질 랜 드

일 본

벨 기 에

캐 나 다

독 일

덴 마 크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 웨 덴

프 랑 스

이 탈 리 아

미 국

핀 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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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출산율상위5개국의보육지원정책및노동시장불평등수준

순번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가족수당

룩셈부르크

네 덜 란 드

뉴 질 랜 드

벨 기 에

프 랑 스

호 주

핀 란 드

영 국

노 르 웨 이

스 웨 덴

스 위 스

덴 마 크

독 일

캐 나 다

이 탈 리 아

미 국

일 본

오스트리아

덴 마 크

스 웨 덴

핀 란 드

노 르 웨 이

독 일

룩셈부르크

네 덜 란 드

호 주

스 위 스

벨 기 에

뉴 질 랜 드

미 국

프 랑 스

영 국

캐 나 다

이 탈 리 아

일 본

오스트리아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오스트리아

스 웨 덴

덴 마 크

네 덜 란 드

벨 기 에

노 르 웨 이

일 본

뉴 질 랜 드

호 주

이 탈 리 아

캐 나 다

영 국

룩셈부르크

미 국

스 위 스

스 웨 덴

핀 란 드

덴 마 크

미 국

노 르 웨 이

캐 나 다

프 랑 스

뉴 질 랜 드

영 국

벨 기 에

오스트리아

독 일

호 주

네 덜 란 드

스 위 스

일 본

이 탈 리 아

룩셈부르크

스 웨 덴

노 르 웨 이

호 주

덴 마 크

이 탈 리 아

미 국

프 랑 스

핀 란 드

뉴 질 랜 드

네 덜 란 드

벨 기 에

독 일

오스트리아

영 국

스 위 스

룩셈부르크

캐 나 다

일 본

네 덜 란 드

스 위 스

영 국

호 주

노 르 웨 이

뉴 질 랜 드

일 본

벨 기 에

캐 나 다

독 일

덴 마 크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 웨 덴

프 랑 스

이 탈 리 아

미 국

핀 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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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는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모두 낮다. 이

것은여성들이자녀를양육하면서도직장생활을할 수 있는여건이조성되지못하

고‘일과자녀’사이에서선택을강요당하는상태에있다는사회적현실을반영하

는 것이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혼유자녀 여성노동자의 3/4은 자녀수나 출

산시기를조절하거나퇴직을고려하면서갈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실은 두 측면에서조명하면서원인을 찾아보아야한다. 첫째는양육책

임이사회적으로공유되지못하고개별가정에맡겨져있으며그 중에서도여성에

게 거의전적으로부과되어있다는점이다. 둘째는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기혼유

자녀여성은현저하게불리한위치에있으며이것이출산과경제활동의지속을저

울질하게만드는 중요한 기제라는점이다. 여성근로자의출산은 커리어관리뿐 아

니라 고용유지 그 자체를 위협할 정도이며, 기혼유자녀 여성은 취업기회와 훈련,

배치, 승진 등 모든고용상 기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데 남녀노동자

가 동의하고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선진국들은 보육지원정책과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보육서비스를위한 재정지출

은 보육지원정책 중에서도 가장 일관성 있게 출산율과 정의 관련성을 보인다. 저

출산대책으로, 여성경제활동촉진정책으로, 아동복지정책으로, 그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육서비스에대한 투자는 긍정적인효과를 나타내는아깝지 않은 정책

이다.

출산율과노동시장의여성비율은부의상관관계를갖는다는것이다시한번확

인되었다. 노동시장의성불평등도를나타내는 가장 단적인 지표인 성별 임금격차

역시 출산율과 매우 높은 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격차가

적은국가는 출산율이높은경향이 있고, 반대로격차가 큰 국가는 대체로 출산율

에서 하위에 있는 국가들이었다. 노동시장의성평등도와 출산율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는아직가설적인수준에머물러있으며인과성을논증할만큼의연구는이루

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변수간의 관련성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연구가필요한영역이라고판단된다.

국가별 유형화를 시도해 보자면, 스웨덴과노르웨이는 보육지원정책에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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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와 시간제근로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의 여

성노동정책은출산율의상승에도움이되지않을수 있다는것을시사한다고해석

할 수도있을것이다.

노동시장의 성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와 출산율과의 관련성은 매우 일관성 있

는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지

하는비율을 나타내는‘여성비’가 높은국가들이었다. 여성비가높은순으로 스웨

덴, 핀란드,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는모두 출산율 7위안에 드는 국가들이다. 반대

로 출산율 하위5개국은 노동시장의여성비 측면에서는분석대상 18개 국가중에

서 모두10위권밖의하위에머무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임금격차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는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미국등의국가는성별임금격차도상대적으로낮은

국가인 반면,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 속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등은

모두 성별임금격차가 큰 국가들이었다. 여성이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노동시장

에서절반의역할을다하고있는국가일수록출산율도높다는사실은매우중요한

정책적함의를갖는다.

여성취업자중 시간제 근로자의비율은 출산율과뚜렷한 관련성을보이지 않았

다. 여성이 시간제근로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직장과가정에서의 역할

양립’을 수월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시간제근로 비율은 출산율과

정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

중이높다는것은노동시장에서여성이갖게되는기회구조가남성과는매우다르

고 불평등하다는것을 시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제근로 비중은 출산율과 부

의 관련성을 나타낼 것이다. 관찰결과로볼 때,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

동하는 것으로짐작된다. 출산율이낮은국가는 여성의 시간제근로비율측면에서

일관된 경향성을보이지 않는다. 한편출산율이높은국가는 시간제비율이양극화

되어있는것을 볼 수 있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는여성의 시간제근로를장려

하는 방식으로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과 미국과 같은

국가는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국가인데, 이러한

국가정책의 성격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에 동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

하는것이아닌가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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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투입 비율이 높아서 보육의 공공성을실현하고있는 국가이면서노동시장의성

평등도 역시 높은 국가이다. 그결과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모두 높

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예외적인 국가로 보아

야한다. 보육정책이나기타 사회복지비용 투입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출산율이 낮

게 나타나는 것이 가설에 부합하겠으나 이민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성

공적으로이루고 있기때문에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모두높게유지

하고있다. 한편, 일본이나이탈리아같은국가는 보육의사회화 수준이낮으며노

동시장의성별불평등도는높은국가이다. 그결과출산율이나여성의경제활동참

가율이 모두낮은 문제를해결하지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일본이나이탈리아보

다도모든면에서나쁜상황에있는것이사실이지만우리가어떤정책을취해나

가야할 것인지는드러난것으로보인다. 

5 6 보건복지포럼 (2005. 4.)


